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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l2O3 촉매를 이용한 perhydro-dibenzyltoluene의 저온 탈수소화 반응에서

촉매 표면의 대형기공이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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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질량대비 부피가 매우 크며, 폭발성도 높아 에너지원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를 사용하면 수소를 안전한 상태로 저장 및 운반

이 가능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dibenzyltoluene

(DBT)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 가능하고, 안정적인 물성을 가지고 있어 수소를 저장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DBT는 탈수소화가 어렵고, 290도 이상의 고온에서 진행되므로 코크나 부

생성물의 생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교적 저온 조건

인 270도에서도 perhydro-DBT에 대한 높은 탈수소화 활성을 가지는 촉매를 제조하여 부

반응의 진행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perhydro-DBT는 매우 높은 점도를 가지며 분자

의 크기가 1.50 nm에 달해, 낮은 온도에서 기존 담체에서는 쉽게 물질전달한계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금속인 귀금속의 저온 촉매 활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알루미나 담체가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대형기공이 규칙적으로 도입된 알

루미나 담체를 제조하였다. PMMA 입자를 이용하여 대형기공이 도입된 알루미나에 Pt를 담

지해, Pt 담지량 별 탈수소화 활성을 기존 알루미나 담체를 사용한 경우의 활성과 비교해 확

인하였다.




